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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발달장애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문해력)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절차는 5단계로 이루어졌으며, 1단계에선 

선행문헌과 척도 분석을 통해 척도 구성요인을 범주화하고 초기 문항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선 심층면담을 

통해 초기 문항을 보완하고 신규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3단계에선 2차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척도의 내용 타

당도를 검토하였고, 4단계인 예비조사에선 문항의 이해도와 응답방식을 검토하였다. 5단계는 척도의 타당화 

단계로 본조사 자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과 문항들을 최종화하였고 구인타당도(모형적합도,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와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본조사는 전국에서 표집된 총 161명 초등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행해졌고, 교사들이 응답한 297명 개별 발달장애 초등학생 원자료에 대해 통계분석이 이루어

졌다. 연구결과, 본 척도는 ‘발달장애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척도’(DIgital LIteracy Scale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LIS-SDD, 딜리스-에스디디)로 최종 명명되었고 하위요인 8가지와 36개 

문항: (1)디지털 기기 조작(5개), (2)디지털 기기 활용(4개), (3)온라인 정보 접근과 활용(9개), (4)디지털 콘텐츠 

생성과 활용(4개), (5)디지털 의사소통 능력(4개), (6)규칙 준수(4개), (7)개인정보 보호(4개), (8)저작권 보호

(2개)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모형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TLI와 CFI 값은 기준에 근사한 값으로 나타났다.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는 기준을 만족했으며, Cronbach’s α는 .907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교의 실제 수업참여 맥락을 고려해 발달장애 학생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의 측정 도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실제 활용방안을 제시한 기여가 주목된다. AI 

시대에 가중되는 ‘디지털 격차’를 경험하는 모든 연령의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기초 역량의 

현행수준 진단, 교육내용 선정 및 진보 평가를 위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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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이화여자대학교 2024년 8월 박사학위논문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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